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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세 불안 등에 경계감으로 1,070원대 중반 마감

전일 우리 환시는 최근 대내 정치 불안 등에 약세를 보여온 브라질 헤알화의 영향으로 달러가 반등하며 1,070원대 중반으로 상승

마감하였다.

금요일 새벽 뉴욕 환시에서 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우리 목요일 종가 대비 3.25원 상승한 1,071.05원에 최종 호가되었다.

환시는 1,071.50원에 개장하여 장 초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트럭 파업 장기화, 부정부패 의혹 등으로 브라질 현 정부

에 대한 지지율이 3%대로 급락하는 등 정국 불안정이 계속됨에 따라 달러화가 반등하며 역외 매수세가 확대되었다. 당초 北美 정

상회담, 주요국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포지션 플레이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던 환시는 역외 매수에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였

다. 오후 들어 환율이 1,074원대에 접어들자 네고 등에 상승세가 꺾이는 듯 하였으나, 이후 다시 매수세 출현으로 환율은 지속 상승

, 목요일 우리 환시 종가 대비 6.90원 상승한 1,075.90원에 거래를 마감하였다.

였으나, 이후 결제 수요가 재유입되며 화요일 종가 대비 1.70원 하락한 1,069.0원에 거래를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전일 대비 9.48원 상승한 981.09원을 기록하였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071.50 1076.20 1070.40 1075.90 1073.2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74.32 984.96 973.67 981.59

주요 이벤트 앞둔 경계감에 1,070원대 초중반 제한적 등락 전망

금일 환율은 北美 정상회담 등 주요 이벤트 앞둔 경계감으로 1,070원대 초중반에서 제한적으로 등락할 전망이다.

지난주 토요일 새벽 뉴욕 환시에서 원화 1개월물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환율은 우리 전일 환시 종가 대비 0.65원 하락(스왑포

인트 고려) 1,074.00원에 최종 호가되었다.

주말사이 G-7 정상회담 이후 美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동성명 발표 이후 트위터로 이를 철회함에 따라 美-EU, 

美-NAFTA 관련 무역분쟁 불씨가 되살아나며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한편, 내일로 예정된 北美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이

어제 오후 각각 싱가폴에 도착하며 막판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금주 美 FOMC와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

한 불확실성으로 시장 경계감은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일 환율은 이로 인해 1,070원대 초중반에서 수급에 따라 제한적으로 등락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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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80 ~ 1081.00 원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303.82억원

전일동향

금일 전망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65원↓

■ 美 다우지수  :   25316.53, +75.12p(+0.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3.3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6701 억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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